
The Journal of Fisheries Business Administration | 1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을 이용한               

바다목장과 바다숲의 비시장 경제가치 연구†

김순미1ㆍ소애림2ㆍ신승식*
1,2전남대학교 교통물류학과 박사과정 대학원생, *전남대학교 물류통상학부 교수

A Study on the Non-market Economic Value of Marine ranches
and Marine Forests Using Contingent Valuation Method

Soon-Mi Kim1, Ae-Rim So2 and Seung-Sik Shin*
1,2Graduate Student, Department of Logistics and Transportatio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Yeosu, 59626, Korea 
*Professor, Department of Logistics and International Trad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Yeosu, 59626, Korea 

Abstract

The Korean government has been carrying out the marine ranch development project since 1998 with the 
purpose of responding to the decrease in coastal fishery resources and fishery income, preparing a systematic 
management system for the sustainable use of fishery resources and realizing advanced fisheries power by 
expanding and upgrading fisheries resource development projects. In addition, the government established the 
Korea Fisheries Resources Agency and promoted projects for the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fishery 
resources by increasing basic productivity by artificially creating marine forests in areas where whitening 
events occur. Since the project of building marine ranches and marine forests requires immense government 
financial support, it is important to estimate the economic value and thoroughly evaluate the feasibility of 
the project. In this paper, the project of non-market economic value of the development of marine ranches 
and the development of marine forests was estimated. CVM (Contingent Valuation Method) was applied as 
a methodology for benefits estimation. Prior to the analysis, a one-on-one interview survey was conducted 
with participation of 512 residents and 514 residents respectively for the project of creating a marine ranch 
and developing a marine forest. A DBDC (Double-Bounded Dichotumous Choice) model was applied in the 
WTP (Willingness To Pay) analysis model and the socioeconomic variables of the surveyor, such as sex, 
age, education and income, were reflected in the model. The economic benefits from the two projects, namely, 
building of marine ranches and developing marine forests were estimated to be equal to 4,608 won and 7,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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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n per household per year, respectively.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survey, it seems that respondents 
think that marine forests are more valuable than marine ranches. This is as a result of ordinary citizens’ 
thought that the marine ranches are more cost-effective than the marine forests. The benefits estimated through 
this study can be used for analysis of economic feasibility prior to carrying out the project of building marine 
ranches and developing marine forests, and are considered to be the valuable for policy-making purposes 
and finding social and economic consensus.

Keywords : Marine Ranches, Marine Forests, CVM, Non-market Economic Value, WTP

I. 서  론

1. 연구의 목적

정부는 연안 수산자원 및 어업소득 감소의 대응, 전문기술을 활용한 사업추진 체계 구축, 수산자원

의 지속이용을 위한 체계적 관리시스템 마련, 수산자원조성사업의 확대 및 고도화를 통한 선진 수산

강국 실현 등을 목적으로 1998년부터 바다목장 조성사업을 수행해 오고 있다. 또한 바닷속 갯녹음으

로 훼손된 연안생태계의 복원사업 추진, 수산자원 증강을 위한 수산생물의 안정적 서식처 확보, 기후

변화대응 온실가스 저감 전략사업 추진, 탄소흡수원 확충, 신(新)기후체계 협상의 온실가스 저감 보편

적 참여 사업 필요 등에 따라 바다숲을 조성하여 기초 생산력을 높이고 유용 수산자원의 증가를 도모

를 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바다목장 및 바다숲 조성 등을 통하여 수산자원을 관리하기 위해 「수산자원관리법」 제

41조의 수산자원조성사업 시행 및 동법 제 55조의 2항에 근거하여 수산자원을 보호ㆍ육성하고 어장관

리 및 기술을 연구ㆍ개발ㆍ보급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한국수산자원공단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바다목장이란 수산자원조성의 서식처 제공을 위한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수산종묘 방류 등을 통해 수산

자원을 조성한 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수산자원이 지속적으로 이용되도록 정의한 해역이다(한국수산자

원공단, 2015). 또한 바다숲은 갯녹음(백화현상) 등으로 해조류가 사라졌거나 사라질 우려가 있는 해역에 

연안생태계 복원 및 어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해조류 등 수산종자를 이식하여 복원 및 관리하는 장소이

다(수산자원관리법 제1장 2조 6항). 바다목장과 바다숲의 정의와 조성 방법은 다소 상이하나 두 조성사업

의 궁극적인 목적은 수산자원 보호를 통해 어업생산성을 증대하고 연안 생태계의 건강성 제고를 통해 어

촌의 경제ㆍ사회적 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이러한 수산자원 조성사업의 1개소당 예상 

소요비용은 바다목장이 약 50억 원, 바다숲이 약 25억 원으로 막대한 공적 재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경제적 편익 추정과 소요비용 등의 분석을 통해 사업의 타당성을 엄밀하게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바다목장과 바다숲 조성에 대한 가치를 도출하고 바다목장 조성사업과 바다숲 조성

사업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인식과 가치를 추정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부터 다음과 같은 점을 기대

할 수 있다. 첫째, 바다목장 조성사업과 바다숲 조성사업에 따른 가치를 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수산자

원 조성사업의 가치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킬 수 있다. 둘째, 바다목장과 바다숲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 비교를 통해 수산자원조성사업 추진의 사회적ㆍ경제적 합의점을 찾는 정책적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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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목적

정부는 연안 수산자원 및 어업소득 감소의 대응, 전문기술을 활용한 사업추진 체계 구축, 수산자원

의 지속이용을 위한 체계적 관리시스템 마련, 수산자원조성사업의 확대 및 고도화를 통한 선진 수산

강국 실현 등을 목적으로 1998년부터 바다목장 조성사업을 수행해 오고 있다. 또한 바닷속 갯녹음으

로 훼손된 연안생태계의 복원사업 추진, 수산자원 증강을 위한 수산생물의 안정적 서식처 확보, 기후

변화대응 온실가스 저감 전략사업 추진, 탄소흡수원 확충, 신(新)기후체계 협상의 온실가스 저감 보편

적 참여 사업 필요 등에 따라 바다숲을 조성하여 기초 생산력을 높이고 유용 수산자원의 증가를 도모

를 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바다목장 및 바다숲 조성 등을 통하여 수산자원을 관리하기 위해 「수산자원관리법」 제

41조의 수산자원조성사업 시행 및 동법 제 55조의 2항에 근거하여 수산자원을 보호ㆍ육성하고 어장관

리 및 기술을 연구ㆍ개발ㆍ보급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한국수산자원공단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바다목장이란 수산자원조성의 서식처 제공을 위한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수산종묘 방류 등을 통해 수산

자원을 조성한 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수산자원이 지속적으로 이용되도록 정의한 해역이다(한국수산자

원공단, 2015). 또한 바다숲은 갯녹음(백화현상) 등으로 해조류가 사라졌거나 사라질 우려가 있는 해역에 

연안생태계 복원 및 어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해조류 등 수산종자를 이식하여 복원 및 관리하는 장소이

다(수산자원관리법 제1장 2조 6항). 바다목장과 바다숲의 정의와 조성 방법은 다소 상이하나 두 조성사업

의 궁극적인 목적은 수산자원 보호를 통해 어업생산성을 증대하고 연안 생태계의 건강성 제고를 통해 어

촌의 경제ㆍ사회적 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이러한 수산자원 조성사업의 1개소당 예상 

소요비용은 바다목장이 약 50억 원, 바다숲이 약 25억 원으로 막대한 공적 재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경제적 편익 추정과 소요비용 등의 분석을 통해 사업의 타당성을 엄밀하게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바다목장과 바다숲 조성에 대한 가치를 도출하고 바다목장 조성사업과 바다숲 조성

사업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인식과 가치를 추정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부터 다음과 같은 점을 기대

할 수 있다. 첫째, 바다목장 조성사업과 바다숲 조성사업에 따른 가치를 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수산자

원 조성사업의 가치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킬 수 있다. 둘째, 바다목장과 바다숲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 비교를 통해 수산자원조성사업 추진의 사회적ㆍ경제적 합의점을 찾는 정책적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본 연구에서는 바다목장과 바다숲 조성사업의 경제적 편익을 평가하기 위해 비시장 재화의 가치를 

추정하는데 널리 활용하는 조건부가치측정법(CVM : Contingent Valuation Method)을 적용하였다. 본 

논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Ⅱ장에서는 조건부가치측정법을 활용한 선행연구 검토를 수행하고, 
Ⅲ장에서는 본 연구의 연구방법을 제시하였다. Ⅳ장에서는 바다목장과 바다숲 조성에 따른 비시장가

치를 도출하고 각각의 결과를 비교하였다. Ⅴ장에서는 본 연구를 요약하고 결론을 정리하였다. 

Ⅱ. 선행연구

본 연구에서는 바다목장과 바다숲 조성사업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기 위해 조건부가치측정법

(CVM)을 활용하였다. 조건부가치측정법은 특정 응답자를 대상으로 설문 또는 면접을 통해 직접 대상

이 되는 항목에 대해 얼마만큼의 돈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 묻는 방법으로 경제적 가치를 결정할 수 

있는 시장이 존재하지 않거나 제한적으로 시장이 존재하더라고 경제적 가치추정이 쉽지 않은 공공재

의 가치를 계량적으로 측정하는 데 주로 이용된다. 이 방법은 그동안 다양한 환경경제학, 환경정책, 
환경관리 등 환경재의 가치를 사용자 또는 비사용자의 입장에서 측정하는 데 주로 사용되어 왔다(신
승식ㆍ이동현, 2010).

조건부가치측정법을 사용하여 환경재의 가치를 측정한 연구의 효시는 1960년대 초반 Davis가 방문

자들을 대상으로 수행한 조사를 통해 미국 메인주의 산림지역 환경혜택을 계량적으로 측정한 연구이

다(Davis, 1963). 이후 깨끗한 공기(Eastnam et al., 1970), 환경보전지역(Cicchetti and Smith, 1973), 희

구분 내용 저자

환경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의 생태계서비스 장진 등(2019)
동해 연안습지 표희동ㆍ이려건(2019)

가스발전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 김효진 둥(2019)

문화관광

지역축제 가치 채경진ㆍ조일형(2019)
가파도 청보리 축제 정다혜ㆍ임화순(2019)

해양생태관광지 환경개선 유윤희 등(2018)
관광열차 서비스 이상재 등(2017)

보전가치

산호군락지 보전가치 박소연 등(2017)
낙안읍성 민속마을 문화유산자원 이정(2018)

동해안 해수욕장 보전가치 표희동(2015)

공공 시설 및 서비스

국립공원 사찰림 생태계 서비스 오치옥 등(2019)
공공디자인 시설 문광민ㆍ윤성일(2017)
농업인행복콜센터 유형석ㆍ전봉걸(2018)
어린이 도서관 강미희(2016)

대전시 공공자전거 시스템 이재영ㆍ한상용(2016)
기상예보 서비스 박선영 등(2015)
도로 방음벽 설치 이충기ㆍ박상수(2016)

교육 특수학교 이진식(2019)
기타 친환경 패션 강하나(2019)

<표 1> 조건부가치측정법 활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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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동물과 습지(Hammack and Brown, 1974), 여가선용을 위한 자연의 쾌적도(Darling, 1973), 사냥터

(Chcheba and Langford, 1978)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또한 깨끗한 대기로 인한 시계도

(Fischoff and Furby, 1988), 야생동물의 사용가치 및 비사용가치(Buschena et al., 2001; Stevens et al., 
1991) 등 환경 측면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시도되었다(신승식ㆍ이동현, 2010). CVM은 주로 학문적으

로 연구되어 오다가 1980년대부터 소송(litigation)과 관련된 가치측정에 이용되기 시작하면서 주요 정

부부서, 연구소, 국제기구 등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곽승준 외, 2007).
국내의 경우, 과거에는 주로 환경재의 가치 평가에 조건부가치측정법이 활용되었으나, 최근에는 주

로 가치를 결정할 수 있는 시장이 없거나 제한적으로 시장이 존재하더라고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기 

어려운 다양한 분야와 결합하여 유연하게 활용되고 있다. 조건부가치측정법의 최근 활용사례를 살펴보

면, 환경 분야뿐만 아니라 문화관광, 보전가치, 공공시설 및 서비스,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에서 

활용되고 있다. 
수산자원 조성사업과 관련한 경제적 가치를 추정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장영은(2012)은 부산 기장 연안 바다목장 사업의 경제적 편익 추정을 위해 직접편익과 간접편익으

로 나누어 연구를 수행하였다. 직접편익은 기존 통영 바다목장과 기장 연안 바다목장의 경제성 분석

을 비교하였고, 간접편익은 유어낚시 방문객을 대상으로 유어낚시와 생태계 회복효과에 대한 편익을 

여행비용접근법을 통해 추정하였다. 생태계가치에 대한 경제적 편익은 가상가치평가법을 통해 경제적 

편익을 추정하였다.
서주남(2012)은 전남 바다목장 해역에서의 유어활동을 중심으로 유어객들을 대상으로 한 여행비용

분석(Travel Cost Method)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바다목장의 수행에 따른 낚시객 증가, 지역

파급효과 등은 고려하지 않았으며, 실제 어획량 변동의 효과를 추정하였다. 그 결과, 유어활동에 따른 

1인 1회당 경제가치는 14.5만 원, 1인 연간 총 경제적 가치는 251.4만 원으로 분석되었으며, 어획률이 

1kg 증가함에 따라 총 경제적 가치가 18만 9백 원이 증대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강석규(2018)는 우리나라 바다숲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였다. 바다숲 생태계를 생태계유지서비스, 

환경조절서비스, 자원공급서비스, 문화관광서비스로 분류하고 그에 따른 서비스 편익 지표와 평가기준

을 마련하였다. 또한 바다숲 생태계 서비스의 경제가치를 사용가치와 비사용가치로 나누어 분석하였

다. 그 결과, 연간 바다숲의 총 경제적 가치는 12조 7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유윤희 외(2018)는 거문도 바다숲 조성사업의 해양생태관광지 환경개선 사업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

하기 위해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을 활용하였다. 거문도 바다숲 조성을 통한 해양생태개선이라는 가

상의 시장을 구축하였으며, 바다숲 보전부담금에 대한 지불의사에 대한 표명 선호를 분석하였다. 해양

관광 생태관광지로서 바다숲에 대한 경제적 가치 평가의 실증 사례를 제시하고 편익을 추정함으로써 

바다숲 조성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광남(2016)은 잘피숲 조성사업의 경제적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잘피숲은 바다목장

과 바다숲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규모 조성사업으로 조성해역이 어촌계 관리해역에 포함되므로 이용 

주체의 특정이 가능해 경기만 일원의 어촌계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경제성 분석을 위해 

합리적 시나리오 설정 및 수산분야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해역이용율과 어획가능계수를 엄격하게 적용

하여 과대 추정을 최소화하였으며, 비용과 편익의 추정을 통해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시나리오를 도

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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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가치측정법(CVM)을 이용한 바다목장과 바다숲의 비시장 경제가치 연구

귀동물과 습지(Hammack and Brown, 1974), 여가선용을 위한 자연의 쾌적도(Darling, 1973), 사냥터

(Chcheba and Langford, 1978)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또한 깨끗한 대기로 인한 시계도

(Fischoff and Furby, 1988), 야생동물의 사용가치 및 비사용가치(Buschena et al., 2001; Stevens et al., 
1991) 등 환경 측면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시도되었다(신승식ㆍ이동현, 2010). CVM은 주로 학문적으

로 연구되어 오다가 1980년대부터 소송(litigation)과 관련된 가치측정에 이용되기 시작하면서 주요 정

부부서, 연구소, 국제기구 등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곽승준 외, 2007).
국내의 경우, 과거에는 주로 환경재의 가치 평가에 조건부가치측정법이 활용되었으나, 최근에는 주

로 가치를 결정할 수 있는 시장이 없거나 제한적으로 시장이 존재하더라고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기 

어려운 다양한 분야와 결합하여 유연하게 활용되고 있다. 조건부가치측정법의 최근 활용사례를 살펴보

면, 환경 분야뿐만 아니라 문화관광, 보전가치, 공공시설 및 서비스,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에서 

활용되고 있다. 
수산자원 조성사업과 관련한 경제적 가치를 추정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장영은(2012)은 부산 기장 연안 바다목장 사업의 경제적 편익 추정을 위해 직접편익과 간접편익으

로 나누어 연구를 수행하였다. 직접편익은 기존 통영 바다목장과 기장 연안 바다목장의 경제성 분석

을 비교하였고, 간접편익은 유어낚시 방문객을 대상으로 유어낚시와 생태계 회복효과에 대한 편익을 

여행비용접근법을 통해 추정하였다. 생태계가치에 대한 경제적 편익은 가상가치평가법을 통해 경제적 

편익을 추정하였다.
서주남(2012)은 전남 바다목장 해역에서의 유어활동을 중심으로 유어객들을 대상으로 한 여행비용

분석(Travel Cost Method)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바다목장의 수행에 따른 낚시객 증가, 지역

파급효과 등은 고려하지 않았으며, 실제 어획량 변동의 효과를 추정하였다. 그 결과, 유어활동에 따른 

1인 1회당 경제가치는 14.5만 원, 1인 연간 총 경제적 가치는 251.4만 원으로 분석되었으며, 어획률이 

1kg 증가함에 따라 총 경제적 가치가 18만 9백 원이 증대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강석규(2018)는 우리나라 바다숲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였다. 바다숲 생태계를 생태계유지서비스, 

환경조절서비스, 자원공급서비스, 문화관광서비스로 분류하고 그에 따른 서비스 편익 지표와 평가기준

을 마련하였다. 또한 바다숲 생태계 서비스의 경제가치를 사용가치와 비사용가치로 나누어 분석하였

다. 그 결과, 연간 바다숲의 총 경제적 가치는 12조 7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유윤희 외(2018)는 거문도 바다숲 조성사업의 해양생태관광지 환경개선 사업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

하기 위해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을 활용하였다. 거문도 바다숲 조성을 통한 해양생태개선이라는 가

상의 시장을 구축하였으며, 바다숲 보전부담금에 대한 지불의사에 대한 표명 선호를 분석하였다. 해양

관광 생태관광지로서 바다숲에 대한 경제적 가치 평가의 실증 사례를 제시하고 편익을 추정함으로써 

바다숲 조성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광남(2016)은 잘피숲 조성사업의 경제적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잘피숲은 바다목장

과 바다숲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규모 조성사업으로 조성해역이 어촌계 관리해역에 포함되므로 이용 

주체의 특정이 가능해 경기만 일원의 어촌계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경제성 분석을 위해 

합리적 시나리오 설정 및 수산분야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해역이용율과 어획가능계수를 엄격하게 적용

하여 과대 추정을 최소화하였으며, 비용과 편익의 추정을 통해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시나리오를 도

출하였다.

수산자원 조성사업의 경제적 가치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은 효율적인 정책 입안을 위해 필수적이

나 타 분야에 비해 국내 수산자원 조성사업에 관한 연구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기존 연구의 경

우, 대부분 특정 지역 및 특정 항에 인접한 바다목장 및 바다숲 조성에 한정하여 편익을 측정하였으

며, 낚시와 같이 수산체험ㆍ해양관광 등의 가치에 관한 연구가 많았다. 또한 수산자원 조성사업의 우

선순위 등을 비교하고자 하였으나, 각각의 조사 시기 및 분석범위와 설계조건이 상이하여 조사한 결

과를 활용해 바다목장과 바다숲에 대한 비시장 경제가치를 평면적으로 비교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와 달리 특정 지역이나 특정 이용객들을 위한 편익이 아닌, 우리나

라의 바다목장과 바다숲 조성에 따른 사용가치, 사회적ㆍ환경적인 무형가치, 존재가치 등의 비시장 경

제가치를 추정하고자 하였다. 분석을 위한 방법으로는 분석대상에 대한 가상적인 상황을 제시해 가치

를 측정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론인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을 연구에 적용하였다. 

Ⅲ. 연구방법론

1. 조건부가치측정법(CVM) 개요

1) 조건부가치측정법의 개념

조건부가치평가법(CVM)은 환경재에 대한 가상적인 시장을 만들어 사람들이 내면적으로 부여하고 

있는 가치를 직접적으로 이끌어 내는 방법이다. 우편, 전화, 개인 대 개인 인터뷰를 통해 사람들이 생

각하는 환경재에 대한 가치를 설문하는 방식으로 설문지의 보기카드나 사진 등을 통해 가상적인 상황

을 설정 및 제시하고 여러 조건들을 만들어 사람들을 가상적인 상황에 결합한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응답자들은 환경재의 가상적인 변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불의사액(WTP : Willingness to pay)이 있

는지 대답하게 함으로써 가치를 측정하는 직접적인 방법이다(곽승준 외, 2007). 
CVM은 강한 이론적 근거에 기반을 두고 있고, 간접적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대상에는 물론, 간접

적 방법을 사용할 수 없는 대상에도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선호를 나타내려는 

응답자의 의사와 능력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단점이 있다(곽승준 외, 2007). 
따라서 이 방법의 성패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과정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환경재에 대한 가

상시장을 소비자들이 잘 이해하고 솔직하게 자신의 지불용의액을 도출해 내도록 하는 설문지를 작성

하는 단계이다. 응답자들이 가치 평가의 대상물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진이나 그림을 제시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이 시도되고 있다.

2) 모형의 개요

바다목장과 바다숲 조성사업의 비시장 가치를 추정하기 위해 양분선택형 질문법(Dichotumous 
Choice question; DC)에 의한 Hanemann(1984)의 효용차이모형을 이용하였다. 동 질문법(DC)에는 

Bishop and Heberlein(1979)이 제시한 단일경계 양분선택형(Single-Bounded Dichotumous Choice; 
SBDC)과 Hanemann(1985)에 의해 제시된 이중경계 양분선택형(Double-Bounded Dichotumous Choice; 
DBDC)이 많이 쓰인다. SBDC의 경우, 설문은 간단하지만 통계적 효율성이 낮아 다수의 표본이 필요

하다는 문제점이 있으며, DBDC의 경우, 표본 수가 적지만 설문자에게 이중의 질문을 해야 하는 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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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으로 지적된다(신승식, 2014). 본 연구에서는 SBDC(단일경계 양분선택형)와 DBDC(이중경계 양

분선택형)의 모형을 함께 추정하였으며, 두 모형의 결과를 통해 통계적으로 더 우수한 모형을 비시장

가치 추정에 적용하였다.

(1) 단일경계 양분선택형 모형(SBDC)
SBDC의 모형에서는 한 번의 지불의사금액에 대해 피설문자의 응답을 통해 지불의사액(WTP)을 결

정한다. i번째 응답자가 제시금액 χi에 대해 ‘아니오’라고 응답할 확률을 Φ(χi)라 가정하였을 때 로

그우도 함수는 다음과 같다. 이때 
∙는 지시함수(indicator function)로서 i번째 응답자의 응답이 

‘예’이면 1이 되며, ‘아니오’의 경우에는 0이 된다.

ln
 




 ln  ln                                         (1)

Hanemann(1984)의 효용차이 모형에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의 모형을 로지스틱스 분포

로 가정하면  exp 이라 표현할 수 있다. 지불의사금액(WTP)이 0보다 크거

나 같을 경우의 절단된(truncated) 평균 WTP는 다음과 같다. 

 
 ln exp                                                           (2)

설문대상자들이 바다목장이나 바다숲 조성사업에 의해 예산 낭비로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였을 때의 

평균 WTP는 절단된 평균 WTP에 비하여 크게 작아진다.

 


                                                                       (3)

응답자들의 사회적ㆍ경제적 특성이 자신의 지불의사액(WTP)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기 위해서 각 

속성의 공변량(covariate)을 포함하여 모형을 분석할 필요도 있으며, 공변량의 변화를 반영할 경우 는 

′로 변형되며, 이 경우 는 추정되어야 할 모수로 이루어진 벡터에 해당한다. 

(2) 이중경계 양분선택형 모형 

DBDC의 모형에서는 두 번의 지불의사금액에 대해 피설문자의 응답을 통해 지불의사액(WTP)을 결

정한다. 첫 번째 제시금액 A i에 응답자가 ‘예’라고 대답한 경우의 두 번째 제시금액을 보다 큰 


라 하고, ‘아니오’라고 응답한 경우의 두 번째 제시금액을 보다 작은 

라고 가정한다. 4개의 얻

을 수 있는 결과는 ⑴ 예-예(YY), ⑵ 아니오-아니오(NN), ⑶ 예-아니오(YN), ⑷ 아니오-예(NY)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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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 ≦최대and≦최대
Pr ≦최대∣≦최대Pr≦최대
Pr≦최대

           (4)


Pr 최대 and최대
Pr최대 

                              (5)


Pr ≦최대≦


  

                                            (6)


Pr≦최대≦
 

 

                                            (7)

각각의 확률을 이용한 로그우도함수는 다음과 같다. 

ln 
 




lnln


lnln

                                        (8)

 
 




lnln


lnln

                              


   ( i번째 응답자의 응답이 ‘예-예’)이며, 

   ( i번째 응답자의 응답이 ‘예-아니오’), 


   ( i번째 응답자의 응답이 ‘아니오-예’), 

   ( i번째 응답자의 응답이 ‘아니오-아니오’) 

이고, ⋅는 지시함수(indicator function)이다. 
DBDC모형의 지불의사액(WTP)은 SBDC모형의 도출방식과 같은 방법으로 구해진다. 

Ⅳ. 실증분석 : 비시장가치 추정

1. 설문의 방법 및 내용

1) 설문의 방법

본 연구에서는 바다목장과 바다숲의 비시장가치 추정을 위해 2017년 5월부터 1개월간 8대 도시(서
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광주, 경기)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조건부가치측

정법의 설문조사는 보기카드와 사진 등의 제시를 통해 설문대상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이 중요하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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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설문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앤리서치에 의해 수행하였다. 사전교육과 모의면접을 마친 숙련된 조사

요원을 통해 전국 시민 1,026여 명(바다목장의 경우 512명, 바다숲의 경우 514명)을 대상으로 직접 대

면조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국 8개 도시를 대상으로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전국으로 확대하였다. 설문에 대한 

응답자의 특성은 <표 2>와 같다. 

항목 구분
바다목장 바다숲

표본수 비율 표본수 비율

지역

서울 166 33.2% 166 33.2%
부산 60 12.0% 60 12.0%
대구 40 8.0% 40 8.0%
인천 48 9.6% 48 9.6%
대전 25 5.0% 25 5.0%
울산 20 4.0% 20 4.0%
광주 25 5.0% 25 5.0%
경기 116 23.2% 116 23.2%

성별
남성 280 56.0% 270 54.0%
여성 220 44.0% 230 46.0%

연령

만20~29세 100 20.0% 100 20.0%
만30~39세 110 22.0% 110 22.0%
만40~49세 122 24.4% 122 24.4%
만50~65세 168 33.6% 168 33.6%

세대주
여부

세대주 279 55.8% 280 56.1%
세대주의 배우자 116 23.2% 112 22.4%

세대원 105 21.0% 108 21.5%
결혼
여부

기혼 319 63.8% 319 63.8%
미혼 181 36.2% 181 36.2%

직업

농/임/축산업/자영업 64 12.8% 43 8.6%
판매서비스직 17 3.5% 26 5.1%
일반사무직 196 39.2% 233 46.7%

생산직/기술직 43 8.6% 45 8.9%
전문관리직 37 7.5% 32 6.4%
전업주부 64 12.9% 60 12.0%

무직/단순노무직/기타 78 15.6% 61 12.3%

교육
수준

고등학교 이하 69 13.8% 89 17.8%
대학교 308 61.5% 268 53.6%
대학원 123 24.6% 143 28.5%

월가구
소득

200만원 이하 46 9.2% 56 11.2%
201~400만원 139 27.8% 142 28.4%
401~600만원 126 25.1% 140 27.9%
601~800만원 60 12.0% 61 12.2%
801만원 이상 129 25.9% 101 20.2%

<표 2> 응답자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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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 181 36.2% 181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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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서비스직 17 3.5% 26 5.1%
일반사무직 196 39.2% 233 46.7%

생산직/기술직 43 8.6% 45 8.9%
전문관리직 37 7.5% 32 6.4%
전업주부 64 12.9% 60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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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이하 69 13.8% 89 17.8%
대학교 308 61.5% 268 53.6%
대학원 123 24.6% 143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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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응답자의 분포 2) 설문의 내용

설문은 크게 바다목장과 바다숲에 대한 보기카드, 일반국민 인식도 조사, 비시장가치 조사, 사회ㆍ

경제적 사항에 관한 조사로 구성하였으며, 특히 바다목장과 바다숲 조성사업의 올바른 가치 추정을 

위하여 1차적으로 응답자들이 바다목장과 바다숲 사업에 대해 거의 모른다고 가정해 사업의 내용과 

목적 등을 보기카드를 통해 자세히 설명하였다. 
각각의 보기카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바다목장 조성사업은 크게 바다목장의 기능 및 개념도, 바

다목장 조성 현황과 바다목장 조성에 따른 수산자원량 변화, 평균 조성비용과 향후 예산소요계획 등

으로 구성하였다. 바다숲 조성사업은 크게 바다숲 조성사업의 기능 및 직접적 효과, 바다숲 조성사업 

현황 및 조성 효과, 평균 조성비용과 향후 예산소요 계획 등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불의사액 추정을 위해 이중양분선택형 질문방식을 적용하였다. 이중양분선택형 질

문은 다음과 같이 지불의사를 물어 ‘yes’라고 응답하면 초기 제시액을 제시한다. 초기 제시액에 대해 

지불의향이 있는지 묻고 ‘yes’로 대답할 경우 두 번째 제시액에서는 첫 번째 제시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no’라고 대답할 경우 두 번째 제시액에서는 첫 번째 제시액의 1/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

할 의향이 있는지 설문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예를 들어, 지불의사가 ‘yes’인 응답자에게 초기 제시

액을 1,000원이라고 제시할 경우 ‘지불의사가 있다.(yes)’일 경우 2배인 2,000원을 제시하고, ‘지불의사

가 없다.(no)’일 경우 500원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설문을 진행한다. 
또한 바다목장과 바다숲 조성사업을 위해 향후 5년간 제시된 금액을 세금으로 매년 지급할 용의가 

있는가를 설문하였고, 이와 함께 조건부가치측정에 있어서 공변량의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 응답자 개

인의 연령(AGE), 성별(SEX), 세대주 여부(HOME), 교육수준(EDU), 가구 월소득(INCOME) 등을 질문

하였다.

2. 추정 결과

바다목장 조성사업과 바다숲 조성사업의 비시장적 경제적 가치추정을 위해 전국 8대 도시에서 추출

한 표본을 대상으로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변수의 설명

바다목장과 바다숲 조성사업의 비시장적 경제적 가치추정을 위해 설문과 동시에 응답자의 사회ㆍ경

<그림 1> 이중경계양분선택형 질문방식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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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 통계와 공변량 분석을 위한 성별(SEX), 나이(AGE), 교육수준(EDU), 가계소득(INC) 등을 조사하

였다. 
각 설문별 표본의 기본 통계는 <표 3>과 같다. 성별(SEX)은 분석을 위해 여자의 경우 0, 남자의 

경우 1로 정의하였으며, 평균치는 바다목장이 0.555, 바다숲이 0.525로 두 설문 모두 남자가 여자에 

비해 더 많이 조사되었다. 조사연령은 만 20세 이상에서 만 65세 미만까지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조사

하였으며, 바다목장이 평균 41.766세, 바다숲이 평균 40.625세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평균 교육수준

(EDU)은 바다목장이 15.945, 바다숲이 15.951로 두 조사 모두 응답자가 평균 대학교 재학 이상이었

다. 가구당 월평균 소득 수준(INC)은 바다목장이 평균 1,233만원, 바다숲이 평균 999만 원으로 바다목

장의 응답자의 월평균 가구 소득은 바다목장 응답자가 다소 높았다. 

2) 표본 및 분석대상

바다목장 조성사업은 전체 512가구 중 42.6%에 해당하는 218가구가 지불의사가 없다는 의사를 밝

힌 반면, 바다숲 조성사업의 경우, 514가구 중 15.6%에 해당하는 80가구가 지불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이들 응답은 진정한 영의 WTP와 비합리적인 응답(protest bids)으로 구성된 경우로 비합리적인 응답은 

경제적인 관점에서 지불의사 제시액을 선택하지 않고 조성사업 자체에 대한 불신 등 비경제적인 관점

에서 선택한 저항응답으로 해석된다. 
설문지에 제시된 8개 보기 중에서 비합리적 응답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은 ‘④ 조성사업을 통해 이

득을 보는 사람이 내야지 내가 내야 할 책임은 없다’ 및 ‘⑤ 이미 세금을 내고 있으므로 그 돈으로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이며, 비합리적인응답의 분포를 살펴보면 위의 <표 4>와 같다. 

변수명
바다목장 바다숲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제시가격(BIDPRI) 6,992 3,412 6,996 3,417 
성별(SEX) 0.555 0.497  0.525 0.499  
나이(AGE) 41.766 10.837  40.625 11.010  

교육수준(EDU) 15.945 2.677  15.951 2.908  
소득(INC) 1,232.84 1,783.50 999.40 1,511.80  

<표 3> 표본의 기본 통계

구 분 바다목장 바다숲

④ 조성사업을 통해 이득을 보는 사람이 내야지 내가 내야 할 책임은 없다. 46 10
⑤ 이미 세금을 내고 있으므로 그 돈으로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179 68

계 225 78

<표 4> 표본의 비합리적인 응답

구 분 바다목장 바다숲

비합리적 응답을 제외하지 않을 때 512 514
비합리적 응답을 제외할 때 229 429

<표 5> 분석대상 관측치의 갯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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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1로 정의하였으며, 평균치는 바다목장이 0.555, 바다숲이 0.525로 두 설문 모두 남자가 여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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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 응답자의 월평균 가구 소득은 바다목장 응답자가 다소 높았다. 

2) 표본 및 분석대상

바다목장 조성사업은 전체 512가구 중 42.6%에 해당하는 218가구가 지불의사가 없다는 의사를 밝

힌 반면, 바다숲 조성사업의 경우, 514가구 중 15.6%에 해당하는 80가구가 지불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이들 응답은 진정한 영의 WTP와 비합리적인 응답(protest bids)으로 구성된 경우로 비합리적인 응답은 

경제적인 관점에서 지불의사 제시액을 선택하지 않고 조성사업 자체에 대한 불신 등 비경제적인 관점

에서 선택한 저항응답으로 해석된다. 
설문지에 제시된 8개 보기 중에서 비합리적 응답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은 ‘④ 조성사업을 통해 이

득을 보는 사람이 내야지 내가 내야 할 책임은 없다’ 및 ‘⑤ 이미 세금을 내고 있으므로 그 돈으로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이며, 비합리적인응답의 분포를 살펴보면 위의 <표 4>와 같다. 

변수명
바다목장 바다숲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제시가격(BIDPRI) 6,992 3,412 6,996 3,417 
성별(SEX) 0.555 0.497  0.525 0.499  
나이(AGE) 41.766 10.837  40.625 11.010  

교육수준(EDU) 15.945 2.677  15.951 2.908  
소득(INC) 1,232.84 1,783.50 999.40 1,511.80  

<표 3> 표본의 기본 통계

구 분 바다목장 바다숲

④ 조성사업을 통해 이득을 보는 사람이 내야지 내가 내야 할 책임은 없다. 46 10
⑤ 이미 세금을 내고 있으므로 그 돈으로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179 68

계 225 78

<표 4> 표본의 비합리적인 응답

구 분 바다목장 바다숲

비합리적 응답을 제외하지 않을 때 512 514
비합리적 응답을 제외할 때 229 429

<표 5> 분석대상 관측치의 갯수

이러한 비합리적인 응답은 아래의 방법을 통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비합리적인 응답으로 간주된 응답을 유효 표본에서 제외하고 분석하는 것이다. 따라서 비합리

적 응답을 제외할 때의 최종적인 관측치는 <표 5>와 같다. 비합리적인 응답을 제외할 경우, 비시장가

치 측정을 위한 표본의 이용 가능한 관측치 수는 줄어들게 된다. 
둘째, 비합리적인 응답을 제외하기보다는 영의 WTP를 간주하고 분석대상에 포함시키면서 영의 

WTP를 명시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모형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 모형은 비합리적 지불의사까지도 분

석대상 자료집합에 포함하여 분석하기 때문에 통계적 효율성이란 관점에서 바람직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접근법을 모두 적용하여 평균 WTP를 추정하였으며, 본 조사에서는 두 번째 

방법론을 선정하였다. 이는 비합리적 응답을 제외하기보다는 영의 WTP를 간주하고 분석대상에 포함시

켜 영의 WTP를 명시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모형에 적용한 것이다. 따라서 비합리적 지불의사까지도 

분석대상 자료 집합에 포함하여 분석하기 때문에 통계적 효율성이란 관점에서 바람직할 수 있다.

3) 추정 결과

바다목장 조성사업과 바다숲 조성사업의 설문결과를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을 통해 도출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단일경계 양분선택형(SBDC) 모형과 이중경계 양분선택형(DBDC) 모형을 각각 최우추

정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으로 추정하였다. 또한 모형의 정확성을 위해 공변량을 포함하지 

않은 모형과 공변량을 포함한 모형으로 총 4개의 모형에 대해 각각 추정하였다. 공변량을 포함한 모

형의 경우, 앞에서 조사한 6개의 경제사회변수 가운데 응답자의 행동을 가장 잘 반영한다고 생각되는 

나이(AGE), 성별(SEX), 교육수준(EDU), 가구소득(INC) 등 4개의 변수를 반영하였다. 본 연구에서 추

정한 비시장가치는 다음과 같다. 

(1) 바다목장 조성사업의 비시장가치

바다목장 조성사업의 비시장가치 추정을 위해 공변량을 포함하지 않는 모형과 공변량을 포함한 모

형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공변량을 포함한 모형의 t값이 포함하지 않았을 경우보다 높아 바다목장 

조성사업은 공변량을 포함한 모형을 비시장가치 추정에 활용하였다. 모형의 변수는 소득변수가 통계적 

구분

이중경계 양분선택(DBDC)
공변량 포함하지 않음 공변량 포함

계수 표준오차 P값 계수 표준오차 P값

상수 0.6837** 0.1051 0.000 1.3406* 0.6515 0.040
연령 - - - 0.0222** 0.7920 0.005
성별 - - - 0.5027** 0.1746 0.004
학력 - - - -0.1152** 0.0338 0.001
소득 - - - 0.1461 0.4717 0.757

제시가격 0.1494** 0.0103 0.0000 1.1564** 0.0108 0.000
평균WTP

(t-stat.)
4,575.983**
(7.917070)

4,607.794**
(8.206589)

95% 신뢰구간 3,427.4 ~ 5,673.7 3,444.8 ~ 5,679.4
주 : *** p<0.01, ** p<0.05, * p<0.1

<표 6> 공변량을 포함한 가구별 지불의사액(WTP) 추정 결과(바다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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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연령, 성별, 학력, 제시가격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정에 따르면 바다목장 조성사업의 가구당 평균지불의사액(WTP)은 4,607.8원이었으며, 신뢰구간은 

3,444.8원 ~ 5,679.4원으로 분석되었다.

(2) 바다숲 조성사업의 비시장가치

바다숲 조성사업의 비시장가치 추정을 위해 공변량을 포함하지 않는 모형과 공변량을 포함한 모형

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공변량을 포함한 모형의 t값이 포함하지 않았을 경우보다 높았으나, 공변량을 

포함한 모형의 경우 상수와 제시가격을 제외한 모든 설명변수의 통계적 유의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

다. 따라서 바다숲 조성사업은 공변량을 포함하지 않는 모형을 채택하였다. 
추정에 따르면 바다숲 조성사업의 가구당 평균지불의사액(WTP)은 7,718.8원이었으며, 신뢰구간은 

6,304.4원 ~ 9,169.3원으로 분석되었다.

4) 추정 결과 비교

본 설문의 경우 가구 단위 설문을 진행하였으며, 위에서 추정한 바다목장 조성사업과 바다숲 조성

사업의 연간 평균 WTP 추정치에 전국 가구수를 곱해 주면 본 사업의 연간 총 편익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2018년 말 기준 우리나라 총 가구수 2,049만 9,543가구를 적용하면 우리나라 전체 가

구의 연간 평균 지불액은 바다목장이 945억 원, 바다숲이 1,582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KDI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한 CVM 분석지침 개선연구에 따라 바다목장과 바다숲 조성사업을 위해 향후 5
년간 제시된 금액을 세금으로 매년 지급할 의사가 있는가를 설문에 반영하여 수행하였으며, 본 연구

구 분
평균 WTP 추정치

(원/가구/년)
연간 편익 (백만원)

총 편익 (백만원)
(향후 5년)

바다목장 4,607.794 94,457.67 472,288.36
바다숲 7,771.758 158,231.01 791,155,06

주 : 통계청, “인구총조사”, 2018.12. 자료에 따라 2018년 말 전국 가구수 20,499,543가구를 기준으로 산정.

<표 8> 모집단에 대한 연간 편익 추정 결과

구분

이중경계 양분선택(DBDC)
공변량 포함하지 않음 공변량 포함

계수 표준오차 P값 계수 표준오차 P값

상수 0.9163** 0.1060 0.000 1.2217* 0.5942 0.040
연령 - - - -0.6242 0.7773 0.422
성별 - - - -0.0824 0.1707 0.629
학력 - - - -0.9218 0.0286 0.924
소득 - - - 0.1249 0.5814 0.830

제시가격 0.1187** 0.8307 0.000 1.1189** 0.8327 0.000
평균WTP

(t-stat.)
7,718.758**
(10.79237)

7,729.871**
(10.81528)

신뢰구간 6,304.357 ~ 9,169.265 6,311.919 ~ 9,157.217
주 : *** p<0.01, ** p<0.05, * p<0.1

<표 7> 공변량을 포함한 가구별 지불의사액(WTP) 추정 결과(바다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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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구간 6,304.357 ~ 9,169.265 6,311.919 ~ 9,157.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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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공변량을 포함한 가구별 지불의사액(WTP) 추정 결과(바다숲)

에서 도출한 바다목장과 바다숲 조성에 따른 총 편익은 바다목장이 4,723억 원, 바다숲이 7,912억 원

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가 비시장가치에 대해 측정한 것으로 일반시민들은 바다목장 조성에 따른 체험ㆍ관광

형, 수산생물 보호ㆍ육성장 등의 가치도 중요하지만, 바다숲 조성을 통한 온실가스 저감, 생물 다양성 

증대, 어업 종사자(나잠어업 등) 확충, 오염물질 정화 등의 사회적ㆍ환경적 가치를 더욱 가치가 있다

고 판단하는 것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Ⅴ. 요약 및 결론

정부는 연안 수산자원 및 어업소득 감소의 대응, 전문기술을 활용한 효율적 사업추진 체계 구축, 수
산자원의 지속이용을 위한 체계적 관리시스템 마련, 수산자원 조성사업의 확대 및 고도화를 통한 선

진 수산강국 실현 등을 목적으로 1998년부터 바다목장 조성사업을 수행해 오고 있다. 또한, 바닷속 갯

녹음 발생지역에 인위적으로 바다숲을 조성하여 기초 생산력을 높이고 유용 수산자원의 증가를 도모

하려는 노력을 진행해 오고 있으며, 이러한 조성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해 한국수산자원공단을 설립하

여 운영하고 있다. 바다목장과 바다숲 조성은 다양한 효용이 발생하지만 막대한 공적 재원이 소요되

는 정책으로 지역민들에게 제공되는 경제적 편익 추정을 통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바다목장과 바다숲 조성사업의 경제적 편익을 분석하였다. 편익 추정을 위한 

방법으로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을 적용하였다. 전문조사기관을 통해 총 1,026명(바다목장 512명, 바

다숲 514명)의 설문대상자들에게 일대일 개별 인터뷰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지불의사액(WTP) 분석

모형으로는 이중경계 양분선택(DBDC) 모형을 적용하였으며, 성별, 나이, 교육수준, 소득 등의 사회경

제적 변수를 모형에 반영하였다.
설문 결과, 바다목장 조성사업은 전체 512가구 중 42.6%에 해당하는 218가구가 지불의사가 없다는 

의사를 밝힌 반면, 바다숲 조성사업의 경우 514가구 중 15.6%에 해당하는 80가구가 지불의사가 없다

고 밝혔다. 이들 응답은 진정한 영의 지불의사액(WTP)과 비합리적인 응답(protest bids)으로 구성된 경

우로 비합리적인 응답은 경제적인 관점에서 지불의사 제시액을 선택하지 않고 바다목장 조성사업 자

체에 대한 불신 등 비경제적인 관점에서 선택한 저항응답으로 해석했다. 설문지에 제시한 8개 선택지 

중에서 비합리적 응답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은 ‘④ 조성사업을 통해 이득을 보는 사람이 내야지 내

가 내야 할 책임은 없다’ 및 ‘⑤ 이미 세금을 내고 있으므로 그 돈으로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이다. 
본 연구에서는 비합리적 응답을 제외하기보다는 영의 지불의사액(WTP)을 간주하고 분석대상에 포함

시키면서 영의 지불의사액(WTP)을 명시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모형에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각 조성사업의 연간 비시장경제 편익은 가구당 바다목장이 4,608원(신뢰구간 3,445원 ~ 

5,679원), 바다숲이 7,719원(신뢰구간 6,304원 ~ 9,169원)으로 나타났으며, 5년간의 총 편익은 바다목

장이 4,723억 원, 바다숲이 7,912억 원으로 도출되어 바다숲의 총 편익이 바다목장에 비해 다소 큰 것

으로 추정되었다. 각각의 조성사업이 이러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보기카드를 통해 제시한 각각의 사

업당 평균 조성비가 바다목장은 50억 원, 바다숲은 25억 원으로 투자비용이 약 2배 정도 차이가 남에 

따라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특히 바다목장의 조성사업비가 매우 많이 들어 일반국민들이 비시장적 

가치에 대해 투자하는 것 자체에 대해 지불의사가 없는 것으로 응답한 경우와 조성사업에 대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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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세금투입이 다소 부담스럽게 느껴져 보수적으로 응답한 것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또한 두 조

성사업의 설문을 각각 다른 설문대상자들에게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시민들은 바다목장 조성에 

따른 체험관광형, 수산생물 보호ㆍ육성장 등의 가치도 중요하지만, 바다숲 조성을 통한 온실가스 저

감, 생물 다양성 증대, 어업 종사자(나잠어업 등) 확충, 오염물질 정화 등의 사회적ㆍ환경적 가치를 더

욱 가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에도 불구하고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은 비시장 재화에 대한 사람들의 지불의

사를 설문하여 추정하는 방법으로 인간의 인식 능력 한계로 인해 지급 기간과 지불의사액에 대해 민

감하게 반응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향후 보다 발전한 추정방법 개발을 통해 더 정확한 비

시장 경제적 가치의 추정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를 통해 바다목장과 바다숲의 조성사업에 대한 가치를 화폐단위로 환산함에 따라 수산자원 조

성사업의 가치인식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수산자원 조성에 따른 가치를 경제적으로 

환산함에 따라 추후 바다목장이나 바다숲의 조성사업 수행 시 투입 비용과 가치의 비교를 통해 동 사업 

추진의 사회적ㆍ경제적으로 효율적인 합의점을 찾는 정책적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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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가치측정법(CVM)을 이용한 바다목장과 바다숲의 비시장 경제가치 연구

적인 세금투입이 다소 부담스럽게 느껴져 보수적으로 응답한 것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또한 두 조

성사업의 설문을 각각 다른 설문대상자들에게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시민들은 바다목장 조성에 

따른 체험관광형, 수산생물 보호ㆍ육성장 등의 가치도 중요하지만, 바다숲 조성을 통한 온실가스 저

감, 생물 다양성 증대, 어업 종사자(나잠어업 등) 확충, 오염물질 정화 등의 사회적ㆍ환경적 가치를 더

욱 가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에도 불구하고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은 비시장 재화에 대한 사람들의 지불의

사를 설문하여 추정하는 방법으로 인간의 인식 능력 한계로 인해 지급 기간과 지불의사액에 대해 민

감하게 반응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향후 보다 발전한 추정방법 개발을 통해 더 정확한 비

시장 경제적 가치의 추정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를 통해 바다목장과 바다숲의 조성사업에 대한 가치를 화폐단위로 환산함에 따라 수산자원 조

성사업의 가치인식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수산자원 조성에 따른 가치를 경제적으로 

환산함에 따라 추후 바다목장이나 바다숲의 조성사업 수행 시 투입 비용과 가치의 비교를 통해 동 사업 

추진의 사회적ㆍ경제적으로 효율적인 합의점을 찾는 정책적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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